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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u Yang: Vibratory Field> 1. 20~5. 21 쿤스트할레바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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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예린

<Electromagnetic Brainology> 5채널 비디오 13분 34초 2017

카오스, 사이키델릭, 혼성 미학

비디오, 회화, 조각, 설치,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
전방위 아티스트 루 양(1984년생). 작가는 현실을 3D 렌더링 
그래픽으로 재구성한다. 종교, 팝 컬처, 과학, 의학 등 폭넓은 
분야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왔다. 그가 
스위스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. 루 양의 10여 년 작품을 한데 
모았다. 작가의 작업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총 세 가지. 
첫 번째 키워드는 ‘게임’이다. 일본의 롤플레잉 게임을 모티프로 
제작한 전투 장면은 루 양의 단골 소재다. 게임은 아바타의 
성장을 위해 몬스터나 적으로 판단된 인간을 죽이는 과정을 
요구한다. 작가는 그래픽 기술의 발달로 몰입감은 커졌지만, 
반대로 폭력에는 무감각해진 세태를 꼬집는다. 두 번째는 ‘신체’다. 
가상 세계에선 누구나 성별과 정체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. 
작가는 이 기술이 언젠가 실제에 적용될 것이라 믿는다. 끊임없이 
변화하는 신체를 내세워 신인류를 향한 전망을 드러냈다. 마지막 
키워드는 ‘사이키델릭’이다. 작가는 패턴화한 캐릭터와 기호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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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복해 몽롱하고 환각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. 여기에 불규칙적인 
음악을 더해 불안감을 고조시킨다. 이러한 카오스적 세계에서 
질서와 규범은 해체된다. 성과 속, 삶과 죽음, 선과 악, 과거와 
현재가 한데 뒤섞인 혼성의 미학을 연출했다. / 주예린 기자

<Material World Knight> 3채널 비디오 22분 15초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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